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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-264호 2019년 10월 16일(수)








한국노총 위원장, 국제노총(ITUC) 이사회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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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0월 16일(수) 오후 2시, 전국 조직국장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.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24일(목)부터 25일(금) 양일 간 열릴 ▲전국조합간부 워크숍을 앞두고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행사진행에 있어 준비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확인했다.��전국 조합간부 워크숍은 전국 산하조직 조합간부 및 회의기구 위원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. 





�한국노동조합총연맹(한국노총) 김주영 위원장이 16일 (현지시간)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노총(ITUC)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협약 비준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현행법 개악 시도를 우려했다.


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김 위원장은 “조직화를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수적”이라고 지적하고, “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이를 꾸준히 촉구하였고 그 결과, 노동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지금 한국에서는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법개악 저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”고 말했다.


특히 “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현행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”이라며 “노조법 개정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��이어 “한국노총은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담아 오는 11월 16일,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”면서, ITUC와 회원조직에 굳건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.��한편,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C는 아시아·태평양지역을 비롯해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랍 등 전세계 163개국에서 331개 노총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수 2억7백만명인 세계 최대노동단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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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조직국장 회의        


전국 조합간부 워크숍 앞두고 주요 일정 등 공유  













